
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댓글조작 의혹이 제기된 리박스쿨과 김

문수 후보 측이 직접 연결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31일 공개했다.

해당 문건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, 자유필

승선거학교 교육생을 잇달아 모집했다.

해당 학교는 “후보자의 필승을 위해 동고동락하며 뛰어 줄 선거운동원 양성”

과 “사상과 국가관이 정립된 직업 정치인으로서 자유대한민국 수호자가 되게 

함”을 목적으로 표방했다.

이들은 ▲예비보좌관 후보 180명 육성 ▲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국 1천명 육성

을 목표로 삼고 특히 20~40 세대를 우선 선발한다고 명시했다. 장소는 현재 논

란이 된 자손군(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약칭) 교육장과 동일

한 인사동 H빌딩이다.

문제는 선거사무원 전문교육을 리박스쿨이 주관하면서 김문수TV와 너알아TV 등

을 협력기관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.

앞서 김 후보 측은 리박스쿨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지만, 해

당 문건은 양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동활동을 벌였음을 시사하고 있다. 한편 

협력기관으로 기재된 너알아TV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다.

이로 인해 리박스쿨과 김문수, 전광훈 측이 어떤 연관고리가 있고, 왜 공동으로 

선거사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, 선거사무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혹

이 집중 제기뇌고 있다.

신속대응단 강득구 단장은 “자손군의 댓글조작은 보다 교묘해진 제2의 국정원 

댓글사건”이라며 “조작을 일삼은 극우단체의 활동과 김 후보 사이에 무슨 연

관성이 있는지 김 후보 측은 밝혀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(첨부 : 자유필승선거학교 교육생 모집 문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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